



호주의 산업안전문화 수립과 경영자의 역할
Ⅰ. 들어가면서
호주 산업안전청 조사에 따르면 2012~2013년도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으로 인
한 경제적 손실은 호주 국내 총생산의 약 4.1%에 이르는 618억 호주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 중 약 25%는 직접적인 치료 및 보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나머지 
75%는 생산성 및 미래 기대수익의 하락 그리고 삶의 질 저하 등의 간접비용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약 5%만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약 74%는 
정부,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가 부담하며 약 21%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와 같이 산업재해는 기업의 수익과 명성에 흠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삶에 보다 
더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많은 기업에서 재무적 건전성의 추구와 산업재해 예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
고, 이러한 상호 충돌의 과정을 목격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하나의 기업문화로 정착시키
산업안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문화의 수립은 단순한 구호나 새로운 규제의 도입만으로 짧은 시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여러 문화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안전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그 핵심가치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내화되었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10년간 안전 관련 재해 건수가 약 
30% 감소하였으며, 이는 안전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기인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호주의 최신 논의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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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를 어떻게 확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안전
문화의 확립에 기업 경영자와 기업 관리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호주의 최신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업문화란 무엇인가?
2000년대 이후부터 호주에서는 기업문화(culture)와 기업분위기(climate or mood)를 분리하
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업문화는 기업 구성원이 공유하는 믿음, 가정, 가치 그리고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곧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방식 – the way we do things around here’로 
간단히 정의되고 있다(Schein, 1992). 특히, 문화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문화는 여러 하위문화를 포괄하고 있으며, 문화의 변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지만 변화를 
강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기업분위기는 기업 구성원이 조직의 정책, 절차 및 실행과정을 목격하고 느끼는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여 특정 행위나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그때그때 생성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Schneider et al., 2013).  
이와 같이 문화와 분위기를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를 각각 기업문화와 
기업분위기의 하위문화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을 기업 또는 조직단위의 문화나 분위
기와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함이다. 
Ⅲ.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
기업문화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대형사고의 발생이나 기업 경영주의 교체 등 대형 이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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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이며, 둘째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의 영향 등이다(Peterson & Spencer, 1990). 
이러한 견해는 인지부조화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기존의 자기 신념과 태
도 또는 행동방식과 다른 신념, 태도, 행동방식을 요구받을 때 일정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문화가 변경된다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흡연율 감소를 위한 규제 도입과 산업안전의 증진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규제와 
인지부조화 상태의 보완적 사용이 안전문화 형성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Hopkins, 2002).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에 비해 분위기는 경영자의 경영스타일, 산
업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규정의 실행 등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어느 정도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또 정량적 조사로는 분석이 힘든 문화에 비해 분위기의 경우 직원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Ⅳ. 산업재해의 원인
올바른 산업안전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산업재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
안 역시 다르게 발전하여 왔다(Borys et al., 2009).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함. 이에 따라 산업재해 





산업재해의 원인이 사람의 행동에 있다고 보고 재해 예방의 중심을 직원 채용, 
교육 및 동기부여에 집중함. 이러한 견해는 직장 내에서 산업재해의 원인을 두
고 상호 비난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다른 여러 조직적,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했




이전의 두 시기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기술적, 인간적 요인에 종합







기술적, 행동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게 됨. 이전의 규제 중심의 산업안전시스템의 한계를 밝히고, 예측 불가능한 여
러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임시적 대응과 아울러 유연하
고 신축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봄. 이는 안전예방을 위해 수립한 절차와 실
제 실행과정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자료:  Borys, D. Else, D. & Leggett, S.(2009). The fifth age of safety: The adaptive age? Journal of Health & Safety Research 
& Practice, 1: 19-27.
현재 호주에서는 종합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구조와 경영시
스템에 비추어 실용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Ⅴ. 기업 경영자의 역할
산업안전문화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경영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기업 경영자에게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엄수해야 할 사항(due diligence obligation)을 법
으로 지정해 두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Safe Work Australia, 2011, WHS Act). 
①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
②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
③ 적절한 자원의 분배와 규정의 제정
④ 성과측정
⑤ 법률이행
⑥ 산업안전 제도의 효과 검증
호주에서는 이러한 법적의무를 지키는 것과 별도로 기업 경영자들에게 산업안전 문화의 올바
른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업안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요소들로 원가절감의 추구, 목표시점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노력, 변화관리, 외주(아웃
소싱)의 활용 그리고 기업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대응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주요한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밝혀졌다(Hopkins, 2010).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경영진은 산업안전 분위
기 형성을 위해 성과보상시스템과 자원 및 인력의 배분, 안전 관련 정책 및 규정 그리고 경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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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층이 쓰는 용어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Ⅵ. 조직관리를 통한 기업 산업안전문화의 정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문화는 새로운 제도나 구호의 도입만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
다. 기업문화의 수립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에서의 장기간 노력은 조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호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용하고 있다. 
① 자원 관리: 안전하고 생산적인 작업환경과 이를 운용하기 위해 적합한 자원배분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채용, 직무설계, 교육, 설비 및 재무자원 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행동지향 관리: 조직에 이익 또는 해가되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관리한다. 이러한 관리 
 에는 신체적, 물리적 그리고 행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실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관리자가 선행점검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③ 결과지향 관리: 결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통해 조직성과를 관리한다.
특히, 호주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경영진에게 깊은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는 결과지
향 관리의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opkins와 Maslen이 2015년에 발표한 최
고 경영진의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고 경영진이 받
는 보너스는 정기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연봉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보너스 지급을 위한 성과
지표에서 안전관리 성과 항목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항목 역시 단순히 심각
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장기 성과 보너스의 경우 경
영평가 항목이 거의 모두 재무적 성과에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는 호주가 법률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경영자에게 지우는 실증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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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있다. 
Ⅶ. 결론
산업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
한 일이다. 산업안전의 핵심가치가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잘 공유되었을 때, 그 조직은 안전문화
가 잘 확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전문화는 조직의 우선순위가 산업안전의 확보라는 가치
와 상충되는 경우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와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다. 또한 문화의 보존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안전분위기를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
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산업안전 확보라는 성과와 
연동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고경영책임자의 역할은 다른 모
든 조직 구성원들보다 중요하며, 안전문화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 최고경영책임자는 
조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며, 설정된 성과목표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일련의 경영활동을 통해 조직의 안전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요구 사항 – 경영자
요구 사항 내용
신뢰
안전과 관련한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안전이 다른 조직 목표에 우선하는 최우
선의 과제라는 사실을 조직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킨다.
커뮤니케이션 각기 다른 지위, 업무 간의 협업과 상호교류, 대화를 장려한다.
실행 가능한 목표의 설정
안전문화의  확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되 변화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다. 
전문성 안전과 관련한 전문성을 기른다.
실행하는 리더십 말이 아닌 행동과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리더십을 발휘한다. 
자료: Business Leadersʼ Health & Safety Forum, 2013. Pike River: Lessons for directors and senior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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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때 문화로 불릴 수 있다. 안전문화는 기업문화의 하위수준
이며, 기업문화는 그 기업이 속한 사회와 국가가 가지는 문화의 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안전문
화의 수립이라는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호주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 
부표 1. 심각한 산업재해 통계 2000–01 ~ 2013–14
회계연도 심각한 재해 건수






근로자 수(백 만 명)
2000-01 133,115 9.5 16.3 14,057 8,186
2001-02 130,165 9.2 15.8 14,089 8,260
2002-03 133,625 9.2 15.8 14,540 8,483
2003-04 134,345 9.2 15.5 14,611 8,654
2004-05 135,515 8.9 15.2 15,166 8,897
2005-06 131,280 8.5 14.3 15,444 9,166
2006-07 129,480 8.1 13.6 15,972 9,495
2007-08 129,120 7.9 13.3 16,313 9,691
2008-09 125,800 7.6 12.7 16,446 9,890
2009-10 123,485 7.5 12.4 16,548 9,950
2010-11 125,170 7.4 12.2 16,971 10,220
2011-12 125,305 7.2 12.1 17,435 10,385
2012-13 116,325 6.6 11.0 17,684 10,600
증감률 -13% -31%  -33% 26% 29%
2013-14p 106,565 5.9 9.8 18,127 10,844
주: p는 예측치임.
자료: 호주산업안전청, Australian Workers’ Compensation Statistics 2013~2014.
◯ 2001년~2012년 사이 백 만 시간 당 산업재해 발생비율은 약 31%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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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성별 산업재해 발생비율
(단위: %)
주: p는 예측치임.
자료: 호주산업안전청, Australian Workers’ Compensation Statistics 2013~2014.
부표 3. 산업재해 별 노동력 상실 시간 중간값 및 재해 보상액 평균
회계연도 산업재해 건수 노동력 상실 시간 중간값(주) 보상 중간값(호주 달러)
2000-01 133,115 4.2 5,200
2001-02 130,165 4.3 5,400
2002-03 133,625 4.2 5,300
2003-04 134,345 4.0 5,100
2004-05 135,515 4.0 5,700
2005-06 131,280 4.2 5,700
2006-07 129,480 4.4 6,200
2007-08 129,120 4.7 6,800
2008-09 125,800 5.0 8,000
2009-10 123,485 5.1 8,300
2010-11 125,170 5.5 9,000
2011-12 125,305 5.6 9,400
2012-13 116,325 5.4 8,900












































































◯  2001년~2012년 사이 심각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시간은 평균 4.2주에서 5.4주 
로 약 29%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산업재해 보상액 평균은 5,200~8,900 호주 달러로 약 
71% 증가함. 
부표 4. 성별 · 직종별 산업재해 발생비율 2000-01 ~ 2013-14
(단위: %)
주: p는 예측치임.
자료: 호주산업안전청, Australian Workers’ Compensation Statistics 2013~2014.
◯  전체적인 산업재해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무직 남성 근로자에 비해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직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거의 동일한 산업재해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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